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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 of Buddhist Education for the Cultivation of 
Publicities in De-secularization and Neo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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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a way for Buddhist education to 
cultivate publicity in the era of de-secularization and the neoliberal system. 
CONTENTS & RESULTS  I apply ‘the theory of Non-duality of Buddha and living beings’ 
to provide ‘the empathy and cooperation education.’ Based on ‘the theory of Non-duality of 
Buddha and living beings’, I present ‘the empathy and cooperation education’ as an alternative. 
The root cause of violence, terrorism, and genocide stems from a paradigm that reinforces 
identity while excluding and otherizing pagans, other races, and minorities. While reinterpreting 
Wonhyo's “theory of discriminating sameness from differences”, I suggest the theory ‘the 
difference of Buddha-in-your-pupil’ as an alternative. The subject of Buddha-in-your-pupil is a 
citizen bodhisattva that synthesizes freedom from, freedom to, and freedom for based on the 
paradigm of difference of Buddha-in-your-pupil. The new Buddhist education sublates the 
supremacy of enlightenment, pursues the socialization of enlightenment, and practices ‘the 
preferential interpretation and compassionate practice for the poor lives’ from the standpoint 
that ‘the sick place is the center of my body and the world.’ Righteous anger may be 
ideological from the other side, but ‘compassionate anger’ is justified doctrinally and ethically. 
The education is needed to raise Buddhists as subjects who are angry at the power and 
structural contradictions that oppress the weak with the great compassion of one-body. 

Key words  de-secularization, socialization of enlightenment, the difference of Buddha-in-your- 
pupil, the subject of Buddha-in-your-pupil, compassionate 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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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속화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공공성 함양을 위한
불교교육의 길

이도흠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탈세속화 시대와 신자유주의 체제로 인한 6대 위기의 상황에서 공공성을 함양할 

수 있는 불교교육의 길을 모색하였다.

연구 내용과 결론  자비심의 바탕 또한 공감이기에 진속불이(眞俗不二)론을 바탕으로 타자의 

아픔을 자신의 병처럼 공감하고 연대하는 능력을 기르는 공감․협력 교육을 행한다. 폭력, 테

러, 집단학살의 근본 원인은 이교도, 다른 인종, 소수자를 타자화하여 배제하면서 동일성을 강

화하는 패러다임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효의 변동어이(辨同於異)론을 바탕으로 눈

부처 차이를 제안한다. 눈부처 주체는 눈부처 차이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소극적 자유, 적극

적 자유, 대자적 자유를 종합하는 시민보살이다. 깨달음 지상주의를 지양하고 깨달음의 사회

화를 추구하며, “아픈 곳이 내 몸의 중심이자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에 입각하여 ‘가난

한 생명을 위한 편애적 해석과 자비적 실천’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 시대, 국가, 사회, 

문화로 나누어 공업(共業)을 인식하고 이를 멸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분노는 상대편에서 볼 때 이데올로기일 수 있지만, ‘자비로운 분노’는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

로 정당하다. 승가교육도 21세기에 맞게 혁신해야 한다. 승가는 시민사회와 국가, 자본과 시

장체제로부터 독립된 진리와 가치구현의 장, 깨달음과 치유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 승려교육

에 문해력, 미적 감수성,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과 함께 비판력과 공감력,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우는 교과목도 보완해야 한다.

주제어  탈세속화, 깨달음의 사회와, 눈부처 차이, 눈부처 주체, 자비로운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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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공공성을 함양하기 위한 불교교육의 길은 무엇인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가능한 것이 되려면 

관념적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 한국

의 대중들이 맞고 있는 현실은 중층적이다. 우리의 현실에는 중세적/근대적/탈근대적 모순이 겹

쳐 있다. 한 예로, 2003년에 정의평화불교연대가 공개적으로 합격발원기도를 중지하고 대신 이 

단체의 교수들이 무료로 논술지도를 하겠다는 운동을 했다. 그 중에는 명문대의 유명한 교수도 

있었고 대학에서 인문계 논술팀장을 맡고 있는 이도 있었다. 그런 기도에 대해 붓다께서『가미

니』경에서 “가미니여, 그것은 마치 마을이 멀지 않은 곳에 깊은 못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

람이 아주 무거운 돌을 물속에 던져 놓고 … ‘물 위로 떠올라다오’라고 말하면서 … 여러 사람

이 저마다 합장하고 칭찬하고 찬탄하며 축원했다고 해서 이것을 인연하여 물 위로 떠오를 수 

있겠느냐？(T.1, 440a)”1)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음에도, 어떤 부처님이 남의 자식 떨어트리고 

내 자식만 합격시켜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고 설득했음에도 몇몇 불자들이 논술 지도를 

받기는 했지만 단 한 곳의 절도 응하지 않았다. 그 첫째 이유는 아직 중세적 무지몽매함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소위 ‘기도발’을 믿은 탓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맥락에서 합격발원기도로 벌어

들이는 수익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탈근대의 맥락에서 이성이 해체되고 믿고 싶은 것을 

진실이라 착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근대에서 탈근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문자시대에서 영상시대, 세속화시대에서 

탈세속화 시대로 빠른 속도로 이행하고 있으며, 21세기 오늘 인류는 크게 6대 위기, 곧 불평등

의 극대화와 생존의 위기, 기후위기와 환경위기, 3차 디지털/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위기, 지정

학적 갈등과 전쟁의 위기, 간헐적 팬데믹의 위기, 공공영역의 붕괴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위기의 근본원인을 추적하면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로 귀결된다.2) 탈세속화 시

대와 신자유주의 체제로 인한 6대 위기의 상황에서 승/재가 모두 공공성을 함양할 수 있는 불

교교육의 길은 무엇인가. 

Ⅱ. 탈세속화 시대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공공성의 개념

사전적으로 볼 때 공공성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

1) 中阿含經, “伽彌尼！猶去村不遠有深水淵，於彼有人以大重石擲著水中，… 願石浮出 … 此大重石寧為眾
人各叉手向稱歎求索，因此緣此，而當出耶？”

2) 이에 대한 상세한 논증은 Lee, 2020: 504-534와 Lee, 2021: 41-65쪽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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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성질”을 뜻하지만,(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시대와 맥락에 따라 다르다. 이 

지면에서 공공성에 대한 철학적/역사적/사회학적 개념에 대해 논증하는 것은 지면낭비일 것이

다. 모든 개념은 맥락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체제에 와서 불평등이 극대

화하고 기후변화 등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공공성이 이의 대항담론으로 부상하여 치열한 담론과 

헤게모니 투쟁을 벌이고 있다.3) 이와 더불어 종교의 영역에서는 탈세속화의 맥락이 중요한 변

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탈세속화 시대와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맥락에서 그 대항담론으로서 

공공성의 개념과 지향에 대해 논한다. 

(시민들이) 지속적인 독서습관을 갖게 되면서 사적 영역의 한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두터운 

의사소통망이 형성되었다. 서적, 잡지, 신문의 현저한 생산 확대, 문필가, 출판사, 서점의 증가, 대

본(貸本) 도서관과 열람실의 설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독서문화의 사회적 구심점으로서 독

서회의 설립에 상응하여 독자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 계몽회, 교양협회, 프리메이슨 비밀

결사, 광명회는 창립회원들의 자유로운, 다시 말해 사적 결의에 의해 구성된 결사체로서 자유의사

에 따라 회원을 충원하였고 내부적으로는 평등한 교류 형식, 토론의 자유, 다수결 등을 실천했다

(Habermas, Han trans., 2019: 17).

지금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하거나 마녀의 화형식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은 용납도, 이해도 하

지 않을 것이다. 17세기 이후 유럽인들은 중세 이데올로기와 페스트와 마녀재판, 연금술로 대

표되는 주술의 정원으로부터 탈출하여 교회 바깥에 시민사회를 형성하였다. 여기에 시민들은 

금속인쇄술의 발달에 따른 서적과 잡지․신문의 출판, 계몽사상이 더해지고 부르주아가 성장하

고 살롱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공공영역(Öffentlichkeit, Public Sphere)을 형성하였다. 부르주아들

은 이곳에서 합리성과 과학성을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토론하면서 공론을 모았으며 그 공론들은 

사회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하며, 세속화/민주화/근대화를 촉진하였다. 

세속화는 초시간적인 것에 의존하는 종교와 연관된 이전의 신앙 중심의 삶의 양식을 해체하고 

세계 내 존재인 인간 이성에 기초한 삶으로의 변화를 의미하게 되었다. … 그것은 구체적으로 국

가와 종교의 분리, 공적 담론에서 신성보다 이성과 과학에 의한 검증과 논증, 종교적 상징과 교리

의 초월성의 박탈과 세계 내적 문화현상으로의 해석, 예술에서 신(성)의 종속에서 탈출을 의미하

였다(Jeong, 2011: 324-325).

3) 그람시는 부상계급(rising class)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에 의해 직접적으로 힘을 강제할 뿐만 아

니라 가족, 학교, 교회를 통하여 지적이고 지적, 도덕적인 동의를 얻어 권위를 설정한다고 주장한다. 전

자를 ‘지배(domination)’라 하고, 후자를 ‘헤게모니(hegemony)’라 부른다. 그람시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

배층이나 피지배계층이 학교와 교회, 언론 등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나 공공영역을 통해 대중을 설득

하여 자발적 동의를 받아서 발생하는 힘과 권위를 헤게모니로 규정한다(Antonio Gramsci, 1971: 145, 

506-507, 5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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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타계(他界)로서 천국을 제거하고 ‘지금 여기에서’ 삶의 충만함을 누리려 하였고, 무

한 대신 유한한 삶속의 쾌락이나 행복을 추구하였다. 그들은 신성보다는 이성과 과학에 의존하

여 미지의 세계나 신비를 해명하려 하였고, 가난의 구제나 병의 치료를 신의 권위보다는 국가

의 힘에 더 의존하였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종교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였다. 시민

사회, 공공영역, 세속화, 이 세 가지가 형성되고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근대화였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탈세속화와 탈종교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 전부터 이루어지던 

것이지만, 신자유주의 체제가 강화하면서 국가는 자본과 유착관계를 강하게 맺고 종교와도 동

맹을 맺고 있다. 종교는 국가의 권력과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였고, 국가는 종교의 지지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확대하고 문자를 이미지가 대체하고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가 무너졌다. 이로 공공영역이 디지털이나 가상세계로 확장되고 집단지성이 이

를 주도하여 빠른 시간에 진리로 수렴되는 반면에 확증편향과 반향실효과(echo chamber effect), 

부족주의가 강화하면서 공공영역의 붕괴 또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진리의 정

합성, 타당성, 객관적/과학적 사실과 부합 여부가 아니라 믿음이 진리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

었다. 바야흐로 탈진실(post-truth) 시대가 되었다. 종교적 진리 또한 근대에서는 과학적 진실이

나 합리성과 결합하였으나 이로부터 분리되어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화하고 있다. “종교는 3차 

서비스산업으로 전락하여 명상과 치유 또한 상품이나 개인적 치유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성직자나 수행자에 대한 ‘묻지마! 팬덤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이에 종교는 의미와 실존, 공동

체와 연대, 구원/구제라는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였다”(Lee, 2017: 139-140). 반면에, 신이 우주

와 생명의 창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과학적 진리의 보편화, 국가나 시민사회단체의 소망실현, 

디지털화와 가상현실에 따른 재현의 위기(the crisis of representation)가 겹쳐지면서 신자의 수

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정도로 탈종교화의 흐름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성이란 국가와 종교 사이의 거리두기, 종교적 진리에 대한 합리성과 과학

성에 바탕을 둔 해석, 종교적 상징과 교리에서 초월성의 박탈 등을 하여 공공영역을 다시 확보

하는 것이다.

지금 인류사회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인하여 여러 위기를 겪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인간

이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기에 최대한으로 자유로운 시장을 통해 서로 이익을 증대할 수 있다는 

이념을 추구했다. 이 체제는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공적 영역마저 사영화하여 자본의 수탈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노동을 유연화하여 수많은 비정규직/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하였으며, 공적

인 기준에 따라 행하던 규제를 해제하여 자본의 야만이 환경파괴와 노동에 대한 과도한 착취와 

수탈로 이어지게 하였고,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며 복지를 축소하였으며, 세계화를 추진하여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실제로는 빈곤과 

질병의 세계화로 귀결되었다. 야만적으로 노동자를 배제하는 바람에 노동자들은 생존위기에 놓

이고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매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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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개인들은 물신주의와 경쟁제일주의, 과잉탐욕을 증대하고 국가는 점점 더 전체주의화한

다.4)

그 실례로, “상위 10%가 전 세계 전체 소득의 절반인 52%를 차지하는 반면에 하위 50%는 

8.5%만 차지한다. 자산 불평등은 더욱 격차가 심하다. 상위 10%가 전 세계 자산의 76%를 차

지하는데 하위 50%는 단지 2%만 점유한다. 그 격차는 190배에 이른다. 상위 10%는 평균 55만 

900유로(7억 2천 3백 3십만 원) 어치의 자산을 보유하는 반면에 하위 50%는 평균 2,900유로

(380만 7천원) 어치의 자산을 보유한다.”(World Inequality Lab, 2021: 27) “전 세계 부채 총액 

또한 272조 달러(약 30경 3,062조 원)에 이른다.”(IIF, 2020: 1) 

코로나 이후 불평등은 더욱 악화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억만장자의 부는 2020년 3월 18일

에서 11월 30일 사이에 3.9조 달러(5,111조 원)나 증가했다.”(Oxfam, 2021: 12.) “상위 억만장자 

1,000명이 전염병 이전 최고치로 재산을 회복하는 데 불과 9개월이면 가능했지만, 전 세계 극

빈층은 회복까지 10년 이상(14 배) 더 걸릴 수 있다.”(Oxfam, 2021: 9) 

계급만이 아니라 권력, 교육, 문화 등의 요인이 불평등을 심화하며, 거꾸로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과 보건, 문화 격차를 강화한다.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은 전설이 되었고, 이제 명문대 진학

률과 소득수준은 비례하며, 교육격차가 다시 경제격차를 심화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불

평등이 심화할수록 유리창은 더욱 강고해지기에 ‘조국’이나 ‘나경원’이 양산된다. 부르디외의 

주장대로, 구조화하고 내면화한 문화인 아비투스가 계급이동을 막고 계급을 한정하는 데 지대

한 영향을 미치며, 계급 사이의 구별을 유지시킨다.5) 

불평등은 개인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해치고 사회를 오염시킨다. 

“불평등이 심할수록 사람들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 대신 경쟁과 힘에 의해 해결하는 

전략을 선호하게 된다.”(Wilkinson, 2008: 321). “불평등이 심해지면,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

아지고 사회통합이 줄어들며 사회적 관계의 질은 내려가고, 범죄와 폭력은 증가하고, 스트레스

가 증가하여 건강은 나빠지고 평균 기대수명이 떨어지며, 사람들 사이의 신뢰수준은 내려간

다.”(Wilkinson, 2008: 315). “소득 불평등이 높을수록, 적대감, 인종적 편견이 심하고 여성의 지

4) Lee, 2015: 263-299쪽을 한 단락으로 압축하여 요약함. 

5) “아비투스는 실천과 지각을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조화된 구조이

기”(Bourdieu, Choi trans., 1995: 281)에 “사회적 정체성은 차이를 통해 규정되고 확인된다. 즉 아비투

스의 성향 안에는 불가피하게 그 구조 안에서 특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생활조건의 경험에서 잘 드

러나듯 여러 조건의 체계의 구조 전제가 각인된다.”(Bourdieu, Choi trans., 1995: 281) 예를 들어, 서울

의 상류층 중년 남성이 귀중한 사람과 친밀한 대화를 할 때 좋은 카페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반면에 노동자는 동료들과 술집에서 삼겹살을 안주 삼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야

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전자는 이를 통해 상류층 인사들과 사귀며 이 인적네트워크를 통하여 

교육, 사업, 권력을 유리하게 작동시켜서 상류층을 유지하며, 후자는 노동자들과 사귀며 이런 문화나 

계급적 삶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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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낮다.”(Wilkinson, 2008: 68). “불평등사회는 더욱 폭력적인 성향을 띠고, 수감자의 수가 

더욱 많으며, 정신질환과 비만 수준 역시 훨씬 높고, 기대수명과 신뢰도가 낮다. (…) 당연한 결

과로 평균소득을 조절한 후 더욱 평등해진 사회에서는 아동 복지가 좋아졌고 스트레스와 약물 

사용이 줄어들었으며 유아사망률 또한 낮아졌다.”(Schwab, 2016: 150). 

이와 같은 탈세속화와 신자유주의 체제의 맥락에서 공공성은 공익, 공동체, 공정성, 공동선

(共同善), 공평(公平), 정의, 공동의 진리 등의 의미를 갖는다.

Ⅲ. 공공성 함양을 위한 불교교육의 길

공공성 함양의 길에는 불자와 비불자, 승가와 재가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불교 교리

를 적용할 때 당위적이고 선언적인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불교 교리를 오늘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면서 논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리에 부합하는 범위에

서 서양의 사상이나 과학의 수용도 필요하다. 

1. 인간의 본성과 진속불이(眞俗不二)론을 통한 공감․협력교육

신자유주의 체제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경쟁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반면에 불교

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이 괴리를 어떻게 과학적/합리적으로 메울 것

인가.

38억 년 전에 원핵세포가 출현한 이후부터 27억 년 사이에 진핵세포가 출현했다. 인간은 진

핵세포로부터 진화한 고등생물로서 그 전 단계의 생명체들의 유전자를 간직한 채 침팬지와 보

노보 진화선에서 분기한 이래 700만 년 동안 집단을 이루어 자연과 상호작용하며 인류만의 진

화를 수행한 유전적 키메라(genetic chimera)이자 복합적 존재다. 그렇기에 인간의 본성에 대해 

올바르면서도 총체적으로 규명하려면 철학과 심리학, 인류학과 더불어 진화생물학, 사회생물학, 

뇌과학, 사회학 등 자연과학을 융합한 해석이 필요하다.

인간 또한 생물학적 존재로서 볼 때 이기적 유전자가 조종하는 생존기계이며 이 유전자의 목적

은 자신의 유전자를 더 늘리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은 자신과 자신의 유전자의 절반을 가진 

자식의 생존과 쾌락을 위하여 타자를 약탈하는 이기성을 가졌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를 형성하여 ARHGAP11B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거쳐 이성을 형성하고 거울신경세포체제

(mirror neuron system)를 발달시켜서 타자의 고통에 공감한다. 이에 인간은 사회적 소통과 협력

을 하면서 혈연적 이타성(kin altruism), 집단적 이타성(group altruism), 호혜적 이타성(recipr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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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ruism), 윤리적 이타성(ethic altruism)을 증대해 왔다. 인간은 실존적 존재로서 세계를 구성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지향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본성을 구현한다. 인간은 불안과 소외를 극복하

고 실존을 모색하는 존재(being)이자 타자와 서로 의존하고 조건과 인과로 작용하며 서로 생성하

는 상호연기적 생성자(interdependent becoming)이다. 이에 윤리적 존재로서 인간은 진정한 자기실

현을 위하여, 타자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때로는 타자를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욕망이나 이기

적 본능을 억압하거나 절제하고 도덕적 합리성을 추구하거나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한다. 

인간은 미적 존재로서 에너지를 낭비함에도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초월적 존재로서 불완전

에서 완전, 비속함에서 거룩함, 유한에서 무한을 추구한다(Lee, 2015: 229-249; 2021b; 342). 

무엇보다 선과 악, 이기와 이타는 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크게 12가지 요인 - ① 노동과 가

치의 분배를 관장하는 체제, ② 타자에 대한 공감, ③ 의미의 창조와 공유, ④ 사회 시스템과 제

도, ⑤ 종교와 사상, ⑥ 도덕과 윤리, ⑦ 의례와 문화, ⑧ 집단학습, ⑨ 타자의 시선/행위와 공공영

역, ⑩ 수행, ⑪ 법과 규정, ⑫ 정치체제와 지도자 - 에 따라 요동을 친다(Lee, 2017: 24).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에 공유지의 비극을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생각한다. “공

유지의 비극이란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사적 이익을 더 증대하고자 공유자원을 초과 사용

해서 공유자원이 손상되고 이용자 모두가 손해 보는 현상을 가리킨다. 또, 이를 바탕으로 소유

권 구분 없이 자원을 공유할 경우 나타나는 사회적 비효율의 결과를 뜻하기도 하고, 좀 더 큰 

단위의 경제나 시장이나 국가에서 구성원들이 공공의 가치보다 사적 이익을 극대화한 결과 경

제 주체 모두가 파국에 이르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Hardin, 1968: 1243-1248). 공유지의 비극

이 대중들도 쉽게 거론할 정도로 유명한 학술개념이 되었으며, 이는 공유만이 아니라 공유사회,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주의가 비현실적이라는 논리로 즐겨 활용되었다.

하지만, 엘리노어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공유지의 비극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공유지

의 희극론을 폈고 그는 이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다. 경제학자인 오스트롬은 인류학자 

못지않게 스위스에서 일본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동체를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이에 따르면, 무

임승차로 이기적 탐욕을 추구하는 자에 의해 공유사회가 파괴된다는 하딘의 주장은 틀렸다. 그

들은 사리사욕을 절제하고 공동의 가치를 더 추구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민주적으로 합

의한 규약이 있었고 구성원 스스로 거의 대다수가 서로 행동을 감시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

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에서는 양을 몇 마리 더 길러서 얻는 이익보다 규칙을 어긴 행위로 인

하여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거나 비난을 받는 것이 더 큰 손해를 보는 일이다. “이에 공유자원

의 경계가 명확할수록, 지역 조건과 규칙이 조화를 이룰수록, 대다수가 규정의 개정에 (민주적

으로) 참여할수록, 모니터링이 잘될수록, 제재가 점진적일수록, 갈등 해결 메커니즘이 원활할수

록, 공유자원은 잘 관리되었다”(Ostrom, 1990: 90).

이들 연구로부터 우리는 인간이 이기와 이타가 공존하는 유전적 키메라이지만, 이는 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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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면 릴레이 기증이 잇따른 데서 잘 나타나듯이 12가지 

요인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한다. 인류는 아기를 양육하고 사회적 협력을 하면서 이타성을 증대

시켜 왔으며 평등한 공동체에서 이는 최고에 이른다. 이를 불교와 결합할 때 두 가지가 가능하

다. 하나는 필자가 주장하는 눈부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효(元曉)의 진속불

이(眞俗不二)론을 결합하여 불교교육론으로 활용한 공감․협력 교육을 행하는 것이다.

원효가『금강삼매경론』에서 피력한 바와 같이, 부처와 중생,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은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유리창의 먼지를 닦으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무

명(無明)을 없애면 불성(佛性)이 드러난다. 또 지극한 마음으로 팔정도를 모두 지키며 수행하고 

정진하여 부처가 되었다 하더라도 고통을 겪는 중생이 있는 한 아직 부처가 아니다.6) “먼저 깨

달은 자는 항상 큰 자비로서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며 생사의 바다에 빠져 있는 중생들의 의

혹을 제거하고 삿된 집착을 버리게 하여 중생들이 열반의 언덕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그럴 때 

그 또한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에 이른다.”(Lee, 1999: 145)

이를 교육의 장에 활용하면 공감의 뿌리 교육을 바탕으로 한 공감과 협력교육을 제시할 수 

있다. 메리 고든은 ‘공감의 뿌리(roots of empathy)’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유치원에 갓난

아기를 데려와서 유치원 원아들이 9개월 동안 그들과 교감하면서 자신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

켰다. 예를 들어 갓난아기가 우유를 먹으러 가다가 넘어지면 아이들의 마음이 같이 아파지는 

체험을 한다. 이렇게 한 결과 원아들의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고 88%의 아동의 공격성향이 줄

어들었으며 교실은 돌봄의 공동체가 되었다. 메리 고든이 공감의 뿌리 교육을 통해 내린 결론

은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감정 표현에 공감

하는 능력은 인간관계를 맺는 데 기본적인 요소”(Gordon, 2010: 262)이며, “이런 능력은 학습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다.”(Gordon, 2010: 262)

뇌과학적으로 보더라도, 리촐라티가 밝힌 대로, “머카그원숭이 실험을 통해 영장류와 인간은 

거울신경세포(mirror neuron)가 있어서 이를 통해 타인의 언어나 행위를 모방하고 타인의 감정

에 공감한다.”(Rizzolatti et al., 1996: 131-141) “거울신경세포체계는 언어 학습과 소통에 관여하

고 도움을 주면서 인간이 다른 동물과 현격히 다르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데 관여한

다.”(Rizzolatti et al., 2009: 625-640). 페라리와 리촐라티의 말대로, “타자의 행위를 관찰할 때 

그걸 바라보는 관찰자의 운동신경세포 또한 충분히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다.”(Ferrari & Rizzolatti, 2014: 2).

공자의 인(仁), 예수의 사랑, 붓다의 자비 모두 타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한다. 

공감한다는 것은 타인의 삶을 내 것처럼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공감이란 타인의 

아픔과 고통, 더 나아가 그의 기억의 주름들과 그 주름에 새겨진 흔적과 상처를 이해하고 끌어

6) 원문(원효, 1979: 639하-640상)과 이에 대한 해석과 논증은 이미 필자의 기존의 글(Lee, 1999: 140-145)

에서 수행했으므로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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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는 것이다. 공감이란 타인이 나만큼이나 미숙하고 불완전하며, 부조리한 세계의 횡포로 비극

을 겪고 있음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다. 그 아픔 속에서 유한하고 무상한 인간의 본질, 

세계의 부조리, 세계와 자아의 관계를 성찰하기에 지극히 실존적인 행위다. 너와 내가 모두 무

상하다는 자각에서 오는 슬픔으로 그의 상처를 치유하여 나를 완성하는 자유 행위다. 우리는 

타자로 말미암아 나를 깨닫고, 타자를 책임지며 윤리를 실천하고, 타자를 통하여 무한으로 초

월한다.7) 

2. 동일성의 폭력을 해체하는 변동어이(辨同於異)의 눈부처 차이론

21세기의 불교교육의 인간형으로 많은 이들이 시민보살론을 주장한다. 필자도 이를 지지한

다. 하지만, 탈세속화시대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시민보살로는 부족하다. 시민보살은 근대의 

모순을 인식하고 비판하고 저항하는 주체로서는 타당하지만, 탈근대/탈세속화/간헐적 팬데믹 시

대의 모순에는 부합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시민보살이든 아니든 근대적 주체는 동일성에 포획

되어 타자에 대한 폭력, 테러, 학살을 범하기 때문이다. 이지메와 왕따 또한 근본원인은 동일성

이다. 필자는 눈부처 주체를 이 시대의 모순과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의 인간형으로 내세운다. 

집단과 국가 사이에서 인간이 행하는 직접적 폭력 가운데 가장 사악한 것이 집단학살이다. 

이는 문명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왜 교양과 상식, 이성을 가장 잘 갖추고 보통교

육이 실시된 20세기가 외려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극단의 세기’가 되었는가. 이의 원인에 대해,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과 ‘순전한 생각 없음(sheer thoughtlessness)’으로

(Arendt, 2006: 380-381), 스탠리 밀그램은 ‘권위에 대한 복종’ 때문이라 주장한다(MilLgram, 

2009: 30, 64). 

하지만, 필자는 이것도 조금은 작용하겠지만 근본 원인은 ‘동일성의 패러다임’에 갇혔기 때

문이라 생각한다. 순전한 생각이 없이 그저 조직에 충실한 아이히만에게 히틀러가 독일 우파 

시민을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렸어도 유태인에게 하듯이 별 거리낌 없이 이를 수행하지는 않았

을 것이다. 백인 어린이는 때리지도 못하는 신부가 마야족이나 잉카족의 어린이는 별 죄책감이 

없이 죽였다. 이교도, 혹은 악마의 자식으로 타자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살 이전에는 특정

집단을 타자화하는 혐오발언(hate speech)이 선행한다. ‘생각 없음’ 보다, 권위에 대한 복종보다 

대량학살이나 집단적인 폭력을 야기하는 근본 요인은 동일성에서 비롯된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이다. “동일성이 형성되는 순간 세계는 동일성의 영토로 들어온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뉜다. 동일성은 자기 바깥의 것들을 모두 타자로 간주하고 이를 자신과 구분하고 대립시키면

7) 여기서는 지면관계 상 간단히 요약함. 필자는 공감과 협력 교육을 21세기의 현실에 부합하는 교육이라 

생각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았을 때 이를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다. 공감과 

협력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도흠, 2016: 108-153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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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일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동일성은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의 담론’을 형성하며, ‘차

이’를 포섭하여 이를 없애거나 없는 것처럼 꾸민다.”(Lee, 2009: 257). 

필자는 동일성의 배제와 폭력에 대한 대안으로 원효의 변동어이(辨同於異)론을 바탕으로 ‘눈

부처 차이론’을 제안한다. 이는 크게, ‘주/객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대대(待對)’,8) ‘내 안의 불성

(佛性)과 타인 안의 불성의 서로 드러남’, ‘동일성에 포획되거나 환원되지 않는 차이 그 자체’

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9) 차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다른 것을 만나서 그것을 통

해 자신을 변화시킨다. 나와 타자 사이의 진정한 차이와 내 안의 타자를 찾아내고서 자신의 동

일성을 버리고 타자 안에서 눈부처를 발견하고서 내가 타자가 되는 것이 눈부처의 차이다. 이 

사유로 바라보면, 이것과 저것의 분별이 무너지며 그 사이에 내재하는 권력과 갈등, 타자에 대

한 배제와 폭력은 서서히 힘을 상실한다. 그 타자가 이민족이든, 이교도든, 호모 사케르든 그를 

부처로 만들어 내가 부처가 되는 사유다.

이를 교육에 응용하면, 기독교 학교와 국가에서는 성경과 유사한 내용과 문구, 사상이 꾸란

에 있음을 가르치고 이슬람 학교와 국가에서도 그와 같이 성경에서 꾸란과 같은 내용과 문구, 

사상이 있음을 가르친다. 백인 학생이 재즈를 배우고 흑인 학생이 포크송을 부른다. 남학생에

게 요리, 뜨개질, 설거지, 육아를 실습시키고 여학생에게 레슬링, 축구, 씨름을 행하게 한다. 수

업 시간에 서로 역할 바꾸기 연극도 한다. 예를 들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연극으로 만든다면, 

흑인 학생이 백인 경찰 역을 행하고, 백인 학생이 조지 플로이드 역을 맡는다. 

눈부처 차이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시민보살이 눈부처 주체다. 인간은 불안과 소외를 극복

하고 실존을 모색하는 존재(being)이자 타자와 서로 의존하고 조건과 인과로 작용하며 서로 생

성하는 상호연기적 생성자(interdependent becoming)이다. 눈부처 주체는 세 가지 자유를 종합할 

때 완성되는 존재다. “눈부처 주체는 모든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소극적 자유

(freedom from), 노동을 통해 진정한 자기실현을 하거나 세계를 변화시키는 실천을 하거나 수

행과 정진을 통하여 다른 존재로 거듭나는 적극적 자유(freedom to), 고통에 있는 타자의 아픔

에 공감하여 그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환희심을 만끽하는 대자적 자유(freedom for)를 종합한

다.”(Lee, 2015: 250-251).

탈세속화와 신자유주의 체제, 더 나아가 인류세와 간헐적 팬데믹 시대를 맞아 공공성을 함양

하려는 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간 유형은 눈부처 주체다. 그는 권력, 이데올로기, 신화, 타자 등 

8) 대대(待對)란 크게 두 가지 의미다. A or not-A의 이분법이 아니라 모순으로 치부하였던 ‘A and not-A’

의 퍼지(fuzzy)의 사유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보통 환하면 낮이라 하지만, 낮 12시 정각이라 하더

라도 12시에서 0.00001초도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는 극점만이 낮인 것이며, 1분만 지났다 하더라도 그

만큼 밤이 들어와 있으니 하루의 언제든 낮인 동시에 밤이다. 태극에서 파란 태극 안에 빨간 동그라미

가 있고 빨간 태극 안에 파란 동그라미가 있듯, 서로 대립하는 것을 자기 안에 품고 서로 상호작용 내

지 상생을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 

9) 눈부처 차이에 대한 상세한 논증은 Lee, 2015: 164-185.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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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억압하거나 구속하는 모든 것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하고 이의 탈주를 모색한다. 그는 

자기 앞의 세계의 의미를 해석하고 지향성에 따라 그 의미를 실천한다. 그는 소외된 노동을 극

복하고 진정한 자기실현으로서 노동을 행하도록 노력하며 세계의 부조리에 맞서서 저항하면서 

자신의 본성을 구현하고, 수행을 통하여 거듭남이나 깨달음을 추구한다. 그는 다른 생명이나 

타자가 자신과 연기를 맺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병처럼 공감하며 이에 대한 

동체대비심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실천에 나선다. 

3. 깨달음 지상주의에서 깨달음의 사회화로

주지하듯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적 인간관의 목표이기도 

하다. 붓다를 따르는 이로서 이보다 더 중요한 담론은 없을 것이다. 

깨달음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 초기경전을 보자. 최초의 설법이 담겨 있는『전

법륜경』에서 붓다는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지극히 청정하게 되지 못했다면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고 … 스스로 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 (사성제를 알고

서)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眼]이 생겼다. 지혜[智]가 생겼다. 통찰지[慧]가 생겼

다.”라고 말한다(Maseong, 2021: 370-372). 석가는 “앗삿타(assattha) 나무 아래에서 명상하다가 

드디어 ‘위없는 바른 깨달음’(anuttara sammāsambodhi, 無上正等覺)을 얻어 붓다, 즉 각자(覺者)

가 되었으며, … 붓다의 깨달음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붓다의 깨달

음은 연기의 자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Maseong, 2021: 370)

연기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 “서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서로를 말미암아 생명이 활동한다

는 연기의 법칙이 ‘사실의 판단’이라면, 필연적으로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것은 ‘가치의 판단

이다.”(Beob-in, 2014: 9) 한 개인만 생각하면 삼독을 멸하는 것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지만, 

고통 받는 중생에 대한 자비심은 중생의 삼독을 멸하고 함께 깨달음에 이르라고 말한다. 

세친(世親) 보살은『불성론(佛性論)』에서 “지혜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애착은 버리고 큰 자

비로 말미암아 타인에 대한 사랑은 일어나게 한다. 지혜로 말미암아 범부의 집착은 버리고, 큰 

자비로 말미암아 이승(二乘)의 집착을 버린다. 지혜로 말미암아 열반을 버리지 않고, 자비로 말

미암아 생사를 버리지 않는다. 지혜로 말미암아 불법을 이루며, 큰 자비로 말미암아 중생을 성

숙하게 한다.(T.31, 787b)”10)라고 하였다. 지혜가 있기에 모든 집착과 삼독의 원인인 나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만, 고통 받는 중생에 대한 자비로 말미암아 중생에 대한 사랑은 늘 솟아나게 한

다. 범부가 갖는 집착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므로 이를 지멸(止滅)하지만, 큰 자비가 있기에 이

승(二乘)만을 방편으로 삼는 집착 또한 버린다. 열반은 탐욕과 어리석음과 분노를 없애야 달성

10) 佛性論, “由般若故 滅自愛念 由大悲故 生他愛念 由般若故 捨凡夫執 由大悲故 捨二乘執 由般若故 不捨
涅槃 由大悲故 不捨生死 由般若故 成就佛法 由大悲故 成熟眾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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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하지만, 열반에 이르려는 마음 또한 욕망이다. 이 모순을 해결하는 길은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는 방편으로서 삼독(三毒)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혜가 있기에 모든 번민에서 벗어

나 불법을 이루려 하지만, 자비가 있기에 설혹 불법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루고 중생

을 깨닫게 하는 일에 머문다.

불교는 지금 여기에서 고통 받는 중생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수행의 목적은 깨달음이 아

니라 열반이다. 그 열반은 나만의 열반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생들이 화탕지옥과 같은 세상에

서 무진장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선방에서 나홀로 정진하며 평안하면 깨달은 것인가. 중생이 

고통 속에 있는 한, 설령 깨달았더라도 나는 아직 부처가 아니니, 먼저 깨달은 자는 항상 큰 

자비로써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중생의 의혹을 제거하고 삿된 집착을 버리게 하

여 그들을 깨달음에 이르도록 한다. 그럴 때 나 또한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에 이를 수 있다. 

인간의 가장 인간됨은 개인의 각성과 거듭남을 바탕으로 윤리적 이타성을 발현할 때 이루어지

며, 불자의 가장 붓다다움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타 동시의 열반에 이를 때 이루어진다. 

생명이 집단적으로 죽어가고 불평등이 극심해진 현 상황에서는 ‘가난한 자를 위한 편애적 선

택(the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가톨릭 사회교리서)에 더하여 ‘가난한 생명을 위한 편애

적 해석과 자비적 실천(the preferential interpretation and compassionate practice for the poor 

lives)’이 필요하다. “아픈 곳이 내 몸의 중심이자 세상의 중심이다. 우리 몸의 중심은 배꼽도, 

머리도, 심장도 아니다. 가장 아픈 곳이다. 손가락을 조금만 다쳐도 온 정신이 그리 쏠리고, 백

혈구와 산소와 영양분과 복원 세포가 그리로 모여 세균을 퇴치하고 새살이 돋게 하고 결국 몸

을 치유한다.”11) 그렇듯, 난민, 해고노동자, 모든 죽은 이들의 유가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가 

있는 자리가 내 몸과 이 나라의 중심이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다. 이 사회의 모

순이 응축된 곳의 희생자이기에 그들은 바로 우리 사회의 ‘잠수함의 토끼’다. 그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면한 모순을 극복하고 나와 내 가족을 구제하는 것이다. 

오늘의 상황에서 그 어떤 이론보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빚은 모순과 아픔의 현장에서 같이 

하며 공감하고 모순을 인식하는 것은 가장 붓다처럼 사는 것이자 눈부처 주체로 거듭나는 길이

다. 쌍용자동차, 세월호, 산재 사망 노동자의 유가족 등 주변의 아픈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루라도 같이 하며 아픔에 공감하고 이를 낳은 모순에 대해 인식하고 치유/해소/극복하는 방

안에 대해 고민해 보라는 과제를 낸 결과 많은 학생들이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적었다.

11) Lee, 2015: 181-182.에서 인용한 것이며, “우리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다”라는 말은 필자가 집회의 발

언, 칼럼 등에서 즐겨 사용하면서 알려졌지만, 이의 근원은 엘리 위젤(Elie Wiesel)이다. 그가 인종차

별 철폐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198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며 행한 연설에서 “인간이 

인종과 종교, 정치적 견해로 인해 박해받는다면 그곳은 어디든지, 그 순간에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

다.”라고 발언한 것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Volume 70 (2022)

- 106 -

4. 별업(別業)에서 공업(共業)으로

업을 윤회설과 결합하여 숙명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중세의 주술의 정원으로 되돌리는 퇴

행이다.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업보로 환원하는 것은 이 모순을 은폐하고 이를 야기한 자들에 

대한 분노와 저항을 소거하는 이데올로기다. 업이란 주어진 숙명이 아니라 변화의 동력이다. 

업은 시간에 따른 존재의 변이가 정의롭게 일어나도록 통제하는 원리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이 주체로서 선업으로 악업을 소멸시켜서 선한 존재로 거듭나도록 이끄는 원리다. 

다른 생명과 마찬가지로 업의 소유자인 인간이 공공성을 담지할 수 있는 것은 공업(共業) 때

문이다. 박경준은『아비달마비바사론(阿毘達磨毘婆沙論)』과『열반경』을 바탕으로 공업론을 펼

친다. 공업은 “일체 중생의 공동의 업으로서 자연환경의 성립과 파괴, 그리고 상태를 규정하는 

업이다”(Park, 2009: 159). “이 세계는 업의 산물로, 중생은 중생 각각의 별업에 의해, 세계는 

중생들의 공통된 공업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Park, 2009: 159). “개인의 운명은 자신의 도덕적 

행위만이 아니라 자연 및 자연현상, 시대, 국가와 직장, 사회와 문화가 빚어낸 공업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Park, 2009: 162) 

개인과 사회는 서로 상호침투적이며 상호작용한다. 별업과 공업 또한 마찬가지다. 별업이 쌓

여 공업을 만들며, 공업이 별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개인의 수행과 도덕적 행위, 깨달음

만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선할 수 없다. 개개의 생명들의 의지처이자 조건과 인과로 작동하는 

자연을 잘 이해하고 공존을 모색해야 하며, 시간에 대한 인식을 하여 역사의식과 시대의식을 

갖고 자신과 연기적 관계에 있는 무수한 타자 및 그들이 빚어내는 사회를 잘 이해하고 사회의 

악업인 모순을 비판하고 극복해야 하며 약자들의 아픔에 동체대비심을 갖고 그 치유에 동참해

야 한다. 

공업론은 깨달음의 사회화를 뒷받침하는 고리일 뿐만 아니라 불교를 과학적으로 재해석하는 

길이기도 하다. 21세기의 불교의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과 맞서는 불교교리는 과감히 버리

는 것이다. 공업론은 업에서 숙명론이나 주술적 담론을 제거시킨다. 나아가 개인을 윤리적이고 

실존적인 주체로 바로 서게 한다. 이에 별업만이 아니라 자연, 시대, 국가, 사회, 문화로 나누어 

공업을 인식하는 교육, 별업을 넘어 공업을 멸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 분노의 부정에서 자비로운 분노로 

필자가 한진중공업의 희망버스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복직 투쟁에 기획위원이나 공동대

표를 맡아 연대하는 것을 보고 한 불자가 “민교협의 의장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

자로서는 참여하면 안 된다. 경전 어디에도 분노를 긍정하는 문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

다. 실제 CBETA로 검색해보니 그 말이 맞았다. 상대방이 팔다리를 자를지라도 분노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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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다. 이 딜레마/아포리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랜 동안 번민하였다. 그러다가 이 딜레마를 해결할 문구를 만났다.

『대방편경』에서는 500명의 선원 중의 한 사람이 나머지 499명을 죽이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

앗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선장이 세 차례나 그러지 말라고 그 선원을 설득

했지만 실패하자 선장은 499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 업을 자신이 지기 위하여 무기를 들고 그 선

원을 죽인다, 그 선장이 바로 전생의 부처다(Hessel & Dalai-Lama, Lim trans., 2012, 51-52).

『대방편경』의 가르침대로, “죽어가는 생명, 억압받고 수탈당하는 중생에 대한 자비심의 연장

으로 발생하는 분노, 생명을 살리고 구성원의 분노를 줄이기 위하여 구조적 폭력이나 잘못된 

국가와 세계 체제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다.12) 단, ‘정의로운 분노’ 또한 상대편에서 보면 이데

올로기나 폭력일 수 있고 화쟁의 방편이 아니므로 자제해야 하며, 그 분노의 표출은 설득과 협

상 등 평화적 방법이 무망한 상황에서 대상에 대한 증오와 폭력이 없이 약자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자비심이 동기인 경우에 한정하여 행해야 한다(Lee, 2016b: 171).” 이 분노는 친소(親疎)

의 거리를 따지지 않고 자비심을 내는 중생연(衆生緣)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사랑의 마음으로 

‘될 부처’를 따로 보지 않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慈)와 ‘구할 중생’을 구분하지 않

고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은 누구든 그 고통에 공감하여 연대하여 고를 제거하는 비(悲)를 늘 전

제로 해야 한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불평등 극대화의 위기를 맞는 불자 개인의 차원에서는 타자와 생명을 위

하여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고 무소유와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 시여(施輿)의 환희심을 

누리는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 실상사 공동체처럼 월 50만 원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패러

다임의 전환과 삶의 실천, 그래비티 페이먼츠 사의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13) 

12) 필자의 자비로운 분노론에 대해 논쟁이 있었는데, 조준호 교수는 석가족이 몰살당하자 붓다가 “지금 

머리를 돌로 치는 것 같고 또 머리에 수미산을 인 것 같은 두통을 앓고 있다.”한 것(T.2, 690a-693c)

이나 붓다의 이마에 물을 뿌리니 “곧 연기가 나면서 소리 내어 끓는 것이 마치 불 달은 쇳덩어리를 

물에 던 것과 같았다.”라는 기록(T.4, 463b)을 이를 보완하는 경전 상 근거로 제시하였다. 감사를 드

린다. 

13)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카너먼 프린스턴대 교수와 앵거스 디튼 교수팀의 연구에 의하며 연간 

소득 7만 5천 달러가 행복의 분기점이라 한다. 그 이상 많이 벌어도 행복감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착안하여 그래비티 페이먼츠사의 댄 프라이스(Dan Price)는 자신의 임금을 삭감하여 모든 직원의 최

저연봉을 7만 달러로 맞추었다. 그 후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였고 회사는 성장하였다(Hegart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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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성 함양을 위한 승가교육의 방향

승가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전근대 농업사회와 가부장 사회에서 행해지던 방식을 21세기 4

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답습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본다. 이런 승가교육에 대한 비판과 대안, 

개혁이 있었지만, 대개 승가공동체의 틀에서만 다루는 데 그쳤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

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어찌 구제하고 그에 맞추어 어떤 응병여약(應
病與藥)의 포교를 할 수 있겠는가. 디지털의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모르고서 어떻게 대

중과 만나고 소통하겠는가. 

승려든 승가 교육이든 종교와 국가, 시민사회와 공공영역 사이의 역학관계에 대한 구조적 인

식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대다수 승려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국가의 시녀로 

봉사하거나 호국 불교의 미명 아래 국가의 사업이나 정치에 동원되거나 선거 때마다 정치인의 

선전장으로 활용되기에, 시장 체제로부터 분리된 가치와 진리,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이 시장체제에 종속되고 승려들 또한 물화(reification)와 화폐증식의 욕망에 휘둘려 범계 

행위를 다반사로 하기에, 이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승려/승려교육은 의미의 원

천으로서 시민사회의 담론을 구성하고, 국가 및 자본과 창조적 긴장관계, 비판적 거리를 유지

해야 한다. 이제 승가는 종교로서 시민사회와 국가, 자본과 시장체제로부터 독립된 진리와 가

치구현의 장, 깨달음과 치유의 마당을 구성하되,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종교/세계를 비판적/과

학적/합리적으로 인식하고 사찰 안에 공공영역을 조성하며, 더 나아가 절 안에서, 재가불자와 

관계에서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를 일소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개인을 존

중하는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승려교육은 이런 주체로서 승려를 길러내야 한다.

승려교육에 단순히 글을 읽고 해독하는 수준을 넘어서 삶 자체를 이해하면서 실천적 목표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역량으로서 문해력, 미적 감수성,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을 넘어서서 비

판력, 다시쓰기, 공감력을 키우는 교과목, 디지털 도구의 활용도 보완되어야 한다. 비판력이 없

이는 문해력이 뛰어난 이들도 이데올로기, 기존체제, 권위에 사로잡혀 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며, 무엇보다 승려들이 시민적 주체를 구성하지 못한다. 아울러, 문해력도 다시쓰기를 포함

하여야 한다. “비판적 읽기는 담론에 담긴 신화와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다시쓰기는, 토끼와 거북이 우화의 결말을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가는 것으로 바꾸면 전혀 다

른 세계관을 갖게 되듯, 텍스트를 단순히 패러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론이 가지고 있는 이데

올로기를 비틀어 텍스트의 신화에 조작되던 대상이 주체로 서서 세계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다.”(Lee, 2004: 48). 다시쓰기는 원전에 대한 이해, 원전에 담긴 이데올로기의 비판, 이의 부정

과 풍자, 세계의 재구성 모두를 도모한다. 

승려 교육의 교과과정에 대해 필자의 생각을 보태면, 나를 깨닫기 위한 심리학과 정신분석학

과 뇌과학, 세계와 진리를 깨닫기 위한 인문학, 중생을 깨닫기 위한 사회학과 대중문화, 중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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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동체대비하는 21세기 현재의 문명과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의 강좌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서양에서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였거나 과학적으로 입증한 마음과 심리, 두뇌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 우리 사회가 6

대 위기의 피해를 직접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 없이 승가가 존속하기 어렵다. 단, 이럴 

경우 너무 많은 교과목으로 학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데, 각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과목을 통합하여 학인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재를 통일하고, 각 교과목별로 

표준 교안을 만들고, 교과목에 따라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연수하는 것이 필요

하다.

Ⅳ. 맺음말

교육은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거나 전해주는 것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 세계와 마주쳐 상호작용하면서 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가운데 타자와 만

나 서로 조건과 인과로 작용하며 생성하는 자임을 인식하여 그의 고통에 공감하고 욕망을 자발

적으로 절제하고 협력하면서, 인류가 온축한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세계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응하고, 타인과 부단한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 깨닫고 이를 끊임없이 향상시키면서 완성에 이

르고자 하는 적극적 실천이다. 교육은 내가 그리로 가 그를 발달/완성시키고 그를 통해 다시 

나를 발달/완성하는 부단한 상호작용의 행위이다. 

탈세속화 시대와 신자유주의 체제로 인한 6대 위기의 상황에서 공공성을 함양할 수 있는 불

교교육의 길을 모색하였다. 

인간은 이기와 이타가 공존하는 유전적 키메라이지만, 아기를 양육하고 사회적 협력을 하면

서 이타성을 증대시켜 왔다. 자비심의 바탕 또한 공감이기에 진속불이(眞俗不二)론을 결합하여 

타자의 아픔을 자신의 병처럼 공감하고 연대하는 능력을 기르는 공감․협력 교육을 행한다. 

폭력, 테러, 집단학살의 근본 원인은 이교도, 다른 인종, 소수자를 타자화하여 배제하면서 동

일성을 강화하는 패러다임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효의 변동어이(辨同於異)론을 바탕

으로 눈부처 차이를 제안한다. 눈부처 주체는 눈부처 차이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대자적 자유를 종합하는 시민보살이다.

깨달음 지상주의를 지양하고 깨달음의 사회화를 추구하며, “아픈 곳이 내 몸의 중심이자 

세상의 중심이다.”라며 ‘가난한 생명을 위한 편애적 해석과 자비적 실천’을 행하는 것이 필요

하다.

공업(common karmas)론은 업에서 숙명론이나 주술적 담론을 제거시킨다. 나아가 개인을 윤

리적이고 실존적인 주체로 바로 서게 한다. 이에 자연, 시대, 국가, 사회, 문화로 나누어 공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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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교육, 별업을 넘어 공업을 멸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분노는 상대편에서 볼 때 이데올로기일 수 있지만, ‘자비로운 분노’는 교리적으로

나 윤리적으로 정당하다. 약자들을 억압하거나 폭행하는 세력이나 구조적 모순에 대해 그들의 

고통에 대한 동체대비심으로 분노하는 주체로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승가교육도 21세기에 맞게 혁신을 해야 한다. 승가는 시민사회와 국가, 자본과 시장체제로부

터 독립된 진리와 가치구현의 장, 깨달음과 치유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 승려교육에 문해력, 미

적 감수성,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과 함께 비판력과 공감력,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우는 교과목

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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